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27) 

도호 텍스타일의 멀티 카운트 얼룩사 “칵테일” 

일본의 도호 텍스타일(東邦 Textile)이 개발한 멀티 카운트(Multi-count) 얼룩

사 “칵테일(Cocktail)”은 최신예 컴퓨터와 방적 기술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얼룩 실이다. 

 

“칵테일”의 제조 방법 

슬럽사 

 
보통 슬럽사는 임의의 줄기 실의 굵기(a)에 대하여 슬럽의 굵은 부분을 만들어 얼룩 실을 

만든다. 슬럽의 굵기(A), 길이(B), 피치(C)는 마음대로 설정 가능하다. 

 
멀티 카운트사 

 

줄기 실의 굵기, 즉, 번수를 마음대로 변화(멀티 카운트)시켜 얼룩 실을 만든다. 번수(N)와 

길이(L)는 자유롭게 결부시킬 수 있다. 슬럽사보다도 줄기 실의 가는 부분이 다채롭다. 

 

멀티 카운트와 슬럽사의 결부 

 

멀티 카운트와 슬럽을 결부시켜, 보다 섬세하고 보다 많으며, 보다 굵거나 가늘게 할 수 

있어 이들을 결부시키는 방법은 무한히 많다. 

 



이 독특한 실은 2001년에 개발하였다. 보통 슬럽(slub)사는 실의 줄기에 슬

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칵테일”은 슬럽은 물론 줄기 실 자체도 마음대로 

변화 시키고 있다. 멀티 카운트사는 방적사의 번수를 뜻하는 카운트(count)와 

많다는 뜻의 멀티(multi)를 붙여 독자적으로 만든 단어로서, 컴퓨터로 제어하

여 줄기 실의 굵기를 조절하여 굵었다 가늘었다 할뿐만 아니라, 굵은 부분이

나 가는 부분의 길이도 자유롭게 정하여 다양한 실의 표정을 만들 수 있으

므로, 멀티 카운트사와 슬럽사를 여러 가지로 섞어 만든 것이라는 뜻에서 

“칵테일”이라는 상표를 붙였다<그림 참조>. 

또한 염색 가공이나, 제품 세탁 등의 후 가공에서 중고(中古) 가공 세탁ㆍ

표백감도 표현할 수 있다. 

이 실을 개발하는 데는 굵었다 가늘었다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특히 가는 

부분이 제품으로 유지되어야 할 최소한의 강도는 실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염색이나 가공 단계에서 실을 혹사하는 데 견딜만하여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방적의 물리적 공정도 그 만큼 어렵다. 

고객들은 이 소재로 만드는 천이나 제품을 고려하면서 “칵테일”을 주문하

고 있으므로, 도호 텍스타일도 그런 전제로 방적하는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

겠다. 

“칵테일”은 순면으로 7~60수 까지의 중ㆍ태번수를 뽑고 있으며, 데님, 각종 

아우터, 저지(jersey) 등의 소재로 공급되고 있으며, 복합 소재로서 아크릴ㆍ

면이나 아크릴ㆍ면ㆍ레이온 등 소재도 개발 중이다. ♣ 


